
칼빈이 쓴 기독교강요 요약(22) 
그리스도인의 성화(聖化)

    
기독교강요 제3권

(제14장 1항 – 제18장 10항)

제20강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거룩해짐
1. 그리스도인의 선행   

사람은 ‘의’(義)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둘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례에도 참여하나 명목상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있다. 
셋째, 마음의 불법을 숨기고 외식하는 위선자가 있다. 
넷째,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 ‘진정한 거룩함’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창 6:3) 마음이 거짓되고(렘 

17:9), 그 계획하는 바가 온통 악하며(창 8:21), 생각이 허무하고(시 94:11),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시 14:2), 두려워하지도 않는다.(시 36:1, 롬 3:18) 이
들의 행실은 심히 악하여 음행과 우상숭배와 당 짓는 것과 투기를 일
삼는다.(갈 5:19-21)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여러 재능들을 선물로 
주셔서 덕스럽게 하시지만 그들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모두 가증스러울 뿐이다.(기독교강요 제3권 14장 1-3항)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하
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들의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실을 돌아보시고
(렘 5:3) 참 믿음으로 순결한 영혼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이다.(행 15:9) 
거룩한 것에 기름이 묻으면 어찌 얼룩이 지지 않겠는가?(학 2:11-14) 중
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외식하는 자와 그 행위를 의롭다 하시겠
는가?(기독교강요 제3권 14장 7,8항)  

하나님 앞에서 의(義)와 불의(不義)가 구별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
니라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
님을 기쁘시게 못한다.(히 11:6)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 없으
면 선행도 죄로 변한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곳에 결단코 성화
(聖化)는 없다.”(quando sine Christi communicatione nulla est sanctificatio)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도 오직 그 분의 은혜로 말미
암는다.(엡 2:10, 딤후 1:9)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롬 4:17) 우리
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고후 5:17)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온 천
하의 모든 것이 다 그 분의 것이듯이(욥 41:11)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것
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함은 불가능하니 그것은 돌에서 기름
을 짜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사(호 2:19) 
자신의 의로써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면(사 59:15,16) 의인도 없을뿐더러 
행위의 의도 없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성도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
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다.(벧전 1:2) 이렇듯 
‘순종함’도 은혜의 선물이다.(기독교강요 제3권 14장 1-6항) 



네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순결한 생활을 하며 마
음을 다하여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함
을 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여전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선만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
람은 아무도 없다.(전 7:20, 왕상 8:46) 그러므로 계속해서 허물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평생 받아야 한다.(시 32:1, 롬 4:7)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
의 선행의 공로로 상급을 받는다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궤변에 불과
하다. 오직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만이 성도의 구원 전 과정에서 역사한
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영원한 중보
자가 되심으로 그 분의 죽음이 영원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즉 죄 씻
음, 무름, 속죄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가리는 완전한 
순종을 실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의(義)로 정하셨다.(롬 4:3) 믿음의 의는 행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공로가 없다.(엡 2:8,9) 율법의 속박으
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
라 그 ‘계명’을 헤아려야 한다. 율법의 가르침은 선하나 그것을 행함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이다.(기독교강요 제3권 14장 7-11항) 믿음으로 말미암
은 은혜는 칭의와 성화에 모두 미친다. 양자를 분리하면 우리는 단지 
‘불구(不具)가 된 믿음’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칼빈의 롬 3:22 주석)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선행에는 의(義)를 얻기에 고유한 가치는 
없지만 은혜를 받아들이는 공로(功勞)가 있다고 본다. 행위의 의는 완전
하지 않으나 그 불완전함이 은혜를 받는 ‘잉여 행위’에 의해서 보충된
다고 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은혜’에 공로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전적인’ 은혜 아닌가?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진대 
어떻게 갚고 남는 행위의 공로를 기대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른
다. 그러므로 굳이 행위의 보속(補贖)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우리 편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편의 우리의 죄 값
을 무름에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단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여야 한다.(눅 17:10)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 행하였다
고 하여도 그것은 해야 할 것을 행한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그것의 일
부를 불완전하게 순종하는데 그치는 지상의 삶 가운데서 어느 성도가 
잉여 공로를 말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크리소
스톰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노예의 소유물과 다름없다. 
마땅히 그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의 의를 
믿어서도 안 되며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기독교강요 제3권 14장 12-16항) 

2. 행위의 공로 없음 

성도의 영생(永生)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굳이 철학자
의 논법을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구원의 동력(動力)은 하나님의 거저 주
시는 사랑 즉 자비이다. 구원의 형상 혹은 도구(道具)는 믿음이다. 구원의 
질료(質料)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이시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
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라는 말씀
은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목
적은 여호와의 일을 인정하고 그 분께 영광을 올려드림에 있다. 

사도 바울은 성부의 은혜가 동력인, 성자의 공로가 질료인,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은 믿음이 형상인, 이로써 삼위 하나님께 찬미를 돌림이 
목적인이 됨을 말씀 가운데 수차 증언하였다.(롬 3:23-26, 엡 1:3,14)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이 행위를 ‘종속적인 원인’으로 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총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심은 오직 은혜를 원인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요구하시되 오직 은혜로 이루신다. 구원의 서정
에 있어서 칭의, 성화, 영화 사이에는 시간상 전후가 있으며 각각의 과
정에서 성도의 거룩함이 요구되지만 오직 이전의 은혜가 이후의 은혜
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것으로서 사랑하신다.(기독교강요 제3권 14,17,20장)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증언한다.(엡 3:19)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분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며 소명의 표(sign)로서 그 분의 택하심을 돌아보게 
한다. 오직 은혜, 전적 은혜를 노래한 어거스틴에 귀를 기울이자. 

“저는 제 손의 일들을 천거(薦擧)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공로보다 더 많은 죄를 발견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
다. 오직 한 가지 저는 다음을 말하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으
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 속에서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을 보시옵소서. 저의 행위를 보신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보신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면류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저에게 선행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기독교강요 제3권 14장 19,20항)      

그리스도인의 의(義)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믿음’에 국한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
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분에 대한 
빚을 갚는데 불과하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
에게 충분한 공로이다.” 선행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있다. “행위
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행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는 ‘무익하지 않다.’ 사람이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분께서 그런 ‘값’을 붙여 주셨기 때문이다. 선
행은 현세의 삶 가운데 보상을 받으며 믿음은 영생으로 천상에서 열매
를 맺는다고 구별하는 것은 허망하다. 우리는 오직 그 분 앞으로 나아
감으로(사 55:1)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히 누리게 된다.(마 25:29, 눅 8:18)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6)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위에도 영예를 더하시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조건으로 상급을 더하신
다.(기독교강요 제1권 15장 1-4항)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사랑을 행하는 믿음(내실적 믿음)만이 성도를 
의에 이르게 하는 공로가 있다고 하여서 ‘모든 경건의 개요’인 ‘이신칭의’ 

율법과 은혜

교리를 폐기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선천적인 능력으로 자유의지 가운
데 선행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사람 외에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택하
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에게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엡 

2:10, 요일 3:8,9) 진정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롬 11:19) 그 분의 자녀
와 상속자로서 거듭난 사람(롬 8:17, 갈 4:5-7),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 분의 생명을 몸에 나타내며(고후 4:8-10) 그 분의 
형상을 본받아(롬 8:29) 지식과 의지에 있어서까지 새로워져서 자기를 부
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분을 좇는다.(마 16:24, 눅 9:2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의(義)’와 ‘구원(救援)’이 되셨다. 그 분
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와 구원에 이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분께서는 친히 생명으로서 생명의 의를 이루셨으므로 믿음
으로써 그 의를 전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일 5:12,24, 6:40)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딛 3:7, 롬 5:1,2) 그러
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
라 그 분의 공로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외계적 방법을 알
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심으로 그 속에 사심으로써(요일 3:24) 
성도를 자신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엡 2:6) 자신의 사랑의 나라의 상속
자가(골 1:13) 되게 하신다.(기독교강요 제3권 15장 5-8항)



3. 행위도 의롭다 받으심
칼빈은 성화를 선행이라는 측면에서 다룬다.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

합돼 있지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
도의 의를 붙잡으면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즉 칭의는 성화의 
출발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
시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은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듯이(고전 1:13) 칭의와 성화도 나눌 수 없다. 그리
스도께 ‘참여함’은 의와 함께 거룩함도 포함한다.(기독교강요 제3권 16장 1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삼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다.(살전 4:3,7, 딤후 1:9) 죄에서 자유하게 하
심은 의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다.(롬 6:18)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정
결케 하여(요일 3:3, 고후 7:1)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벧전 2:21, 요 15:10, 13:15)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사람을 십자
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롬 6:4,6) 그러므
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
하다.(요일 4:14, 요 13:34)    

거룩함은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미친다. 그러
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마 5;16) 주님께서 우
리를 헤아리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경외케 하려 하심이다.(시 130:4)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의 제물로 드리자.(롬 12: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
심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지만 주님 편에서는 ‘가장 거룩한 피’
를 흘리셔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기독교강요 제3권 16장 1-4항)

복음의 약속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뿐 아니라 우
리의 행위도 그 분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만든다. 거듭난 사람의 행위
도 완전치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가치 그 자체를 헤아리시기 보
다는 자신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그것을 자신의 영광의 자리 편으
로 끌어당기신다.(기독교강요 제3권 17장 3항)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
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게 된다.”(기독교강요 제3권 17장 10항)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행위도 인정을 받게 

된다.(행 10:35, 벧전 1:17, 2:15)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므로 우리 안의 선한 일을 사랑으로 포용하시지 않을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주신 행위조차도 받으신다.”(기독교강요 제3
권 17장 5항)    

주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언약을 이행하시겠
다고 약속하심으로써(신 7:9, 왕상 8:23, 느 1:5) 자신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계시하셨다. 율법에는 이미 ‘복음적 약속’이 언약 
가운데 지시되어 있다. 복음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성취를 전한다.(기
독교강요 제3권 17장 6,7항) 성도들의 행위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은 즉 의로 
인정됨은(롬 4:22)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덮이고 그 분의 ‘순결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이다.(기독교강요 제3권 17장 8항)    

율법 자체에서 의(義)를 이룸이 불가능하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자체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롬 2:13) 믿음의 행위는 은혜의 열매
이지 율법의 의를 이룸이 아니다. 다만 믿음이 행위로 공표되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불린다.(약 2:14-26) 그러므로 행위자
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행위도 아무 가치가 없
다.(기독교강요 제3권 17장 11-15항)

행위의 의(義)에 ‘값’이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믿음에도 보상이 따
르는 공로는 없다. 믿음은 단지 ‘도구(道具)’에 불과하다.(기독교강요 제3권 18장 
8항) 오직 값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는 ‘종들의 삯이 아니라 아들들의 기업이다.’(기독교강요 제3권 18장 2항)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빌 

1:6) 다만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
신다.(롬 8:30)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賞)’, ‘보상(報償)’, ‘보수(報
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福)’이다.(기독교강요 제3권 18장 1,4항) 하나
님께서는 행위에 대한 값을 은혜로 치르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
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에 대한 상급을 마치 빚을 갚듯이 하신다.(잠 

19:17)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마 19:17)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수여되지 않았는가!(기독교강요 제3권 18장 
6,7,9,10항)(*) 글쓴 이 / 문병호 교수 < 다음에 계속 >  


